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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 실적이 적극적인

영업활동 강화와 신차효과로 빠르게 개선되

고있다

현대기아차는 9월 중국시장에서 13만3653

대를 판매해 전달(9만6154대)에 비해 390%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

속큰폭의판매성장세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과견줘선122%줄어든것이다하지만 8월

에 기록했던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감소폭(26

6%)과 견주면 대폭 개선됐다 올 들어 9월까

지 누적 판매는 127만2158대로 전년에 비해

114% 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

판매 회복세를 주도한 건 현대차다 현대차

는지난달중국시장에서 9만108대를판매해 8

월보다 2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월 평균 판

매량(9만3000여대)에근접한실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격인하 딜러 지원 확

대 등 판매 경쟁력 강화로 경쟁사들의 가격인

하 공세를 방어하고 신형 투싼 등 신차를 적

기에 투입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

점유율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특히저가중국토종 SUV에대응하기위해

지난 8월부터 2만위안(370만원) 가격을 낮춘

투싼ix의 지난달판매량이 1만20대에달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만에 1만대 고지를 다시

밟은것이다중국현지전략형소형SUV ix25

는 8382대의 판매량으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5일 중국 시장에 출시된 신형

투싼도 1만4대가 판매되며 시장 안착에 성공

했다

중국전용중형차밍투도 1만5080대의판매

량으로올들어월간최다판매실적을기록했

다 이밖에베르나는전월대비 707% 급증한

1만6360대 랑동(국내명아반떼MD)은 328%

늘어난 1만9709대가판매됐다

기아차의 판매 회복세도 가파르다 기아차

는 9월 4만3545대를 판매해 전월 대비 674%

급증한실적을냈다 지난 4월이후 6개월만에

판매반등에성공한것이다전년동월대비감

소율도 236%로 전월(447%)에 비해 감소

폭을크게줄였다

KX3 K4가각각3168대 3463대로전월보다

39% 26%씩증가했다 지난 8월가격을인하한

구형 스포티지와 스포티지R도 전월 대비 각각

319% 1254%의높은성장세를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성수기인 4분기에도중국판

매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신형 투싼

등을 활용한 SUV 동시 시승 행사 이달 중국

시장에첫선을보이는신형 K5 등 주력 차종

의 현장 판촉 활동 강화 무이자 할부 등 고객

혜택확대등을추진한다

지난달말중국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발

표한 자동차 구매세 인하 정책도 판매 확대

에큰보탬이될전망이다 현대차와기아차는

세금감면 대상인 소형차 판매 비중이 각각

67% 63%에달한다

현대차 쏘나타와 신형 투싼의 경우 파사트

캠리 CRV등경쟁차종엔없는 16 엔진라인

업을보유하고있다 이달판매에돌입하는기

아차신형K5도 16 엔진라인업을갖고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배기량 16 이하

승용차(RV포함) 구매세가기존 10%에서 5%

로감면되면하반기잔여기간실적개선폭이

한층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중국형K5 현대차신형투싼

투싼K5 신차효과  현대기아차 中서잘나가네

폭스바겐연비조작사태에따른인식악화

로최근수입차판매가줄어드는가운데수입

차 재고 물량이 5만5000여대에 달해 향후 경

영에큰부담이될전망이다

그동안 딜러들이 앞다퉈 대규모로 수입차

를 들여와 물량 공세를 벌였으나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림

에따라막대한재고를처리할길이막막해졌

기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입차 재고량

은 5만4781대로전년동기(3만1702대)에비해

728%나 급증했다 수입차 재고량은 2011년

7774대를 기록한 이후 2012년 1만8480대

2013년 2만9816대에 달했고 지난해 6만2980

대를기록하며정점을찍었다 올해의경우지

난 8월까지 5만대를훌쩍넘어이같은추세면

연말까지8만여대에이를전망이다

수입차재고비율또한 2011년 69%에불과

했지만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57%를 기록해

연간기준역대최대치를경신할전망이다 2012

년124% 2013년160% 지난해243%였다

수입차재고비율이란수입된물량중판매

되지않고재고로남은차량비율을말한다

그러나날개돋친듯팔리던수입차는폭스

바겐 사태를 맞으며 국내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당사자인폭스바겐과아우디의판매타

격이 가장 크다 아울러 수입차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메스세데스벤

츠 BMW등다른수입차브랜드들도직간접

적인영향을받고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재고가 꾸준히 늘자 그동

안 할인율을 높이면서 재고를 소진해왔는데

폴크스바겐 사태로 인해 잔뜩 위축돼 제대로

된프로모션을하지못하는상황이다

한 수입차 업체 딜러는 수입차를 보는 국

내 고객들의 시선이 싸늘해진 상황에서 적극

적인광고나판촉은불난집에기름붓는격이

될 수 있어 조용한 판매 모드를 유지하고 있

다고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지난 9월 스페셜

프로모션을통해구매고객에제타평생엔진

오일 교환권 무이자 할부 및 10만원대 유예

할부 혜택 20만원 상당의 주유 할인 카드를

제공했으나 10월에는 악화된 대외 분위기를

고려해프로모션을중단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입차 대리점들이 차량

판매보다는 AS및할부프로그램을통해이

익을내는구조라는점이다그동안수입차대

리점끼리 물량 확보 경쟁을 벌였으나 수입차

판매가 주춤해짐에 따라 이제는 과도한 재고

를떨어내야하는부담을지게된셈이다

수입차업계관계자는폴크스바겐연비조

작사태로국내수입차판매분위기가뒤숭숭

한가운데수입차의재고대수는꾸준히증가

해경영압박의요인이되고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폭스바겐여파수입차재고 5만5000대

국내 소비자 외면

업체들 처리 막막

9월 13만3653대 판매  전달보다 39% 급증

현대차 투싼 적기 투입 SUV시장 확보 성공

기아차KX3 K4 성장세  신형 K5 공략나서

폭스바겐연비조작사태에따른인식악화로최근수입차판매가줄어드는등향후경영에큰

부담이될전망이다 국내를비롯해집단소송이잇따르고있고중고차가격하락등피해도가

시화되고있다 연합뉴스


